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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공연보다 대관·강좌 위주 운영… 제 기능 못살려 
선거용 '묻지마 건립'…운영 전문성 떨어져 적자 허덕 

 

대구시 각 기초자치단체가 수백억원을 들여 지은 문화예술회관들이 기초 문
화 강좌와 대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8개 구·군 가운데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
가 문예회관을 갖고 있다. 문예회관 건립률은 87.5%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주공연장 기준 가동률은 50∼70%에 머물고 있다. 연간 13억원의 운
영비가 들어가는 서구 문화회관의 경우 지난 한 해 올린 대관 공연 수입은 
고작 3900만원이다. 
 
17억원의 연간 운영비를 쓰는 북구문화예술회관도 9300만원 수입에 그쳤
고, 남구 대덕문화전당은 대관 수입으로 3800만원을 벌었다. 
 
대구 기초 지자체 가운데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수성구의 ‘수성
아트피아’의 경우 지난해 12억7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적자 운영에 허
덕이고 있다.  
 
북구문화예술회관은 임대수입과 예식장 사용료, 문화강좌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같이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적자를 전혀 메우지 못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발생한 적자만도 8억3856만원에 달한다. 
 
이는 문화예술회관이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돼 직원 대부분이 비전문적인 인
력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실제 공무원이 배치되다 보니 기획·마케팅·문화
행정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문예회관이 단순한 대관과 
문화강좌 위주로 운영돼 높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를 의식한 민선 단체장들이 수익성이나 타당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건
물만 지어 건립 후에는 공연사업보다는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에 많은 예산
이 들어가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 비문화 및 상업성 행사 위주로 이용
되고 있어 문예회관으로서의 제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연간 대관의 절반 이상을 11월에서 2월까지 이
어지는 어린이 재롱잔치로 채우고 있다”고 실토했다. 
 
남구 대덕문화전당은 올 들어 56회의 기획행사를 열었는데, 이 가운데 연극
과 음악, 뮤지컬, 전시 등의 순수 문화공연은 16회에 불과했고, 나머지 40회
는 각종 행사들로 채워졌다. 전체 예산 9억5000여만원 중 기획공연 예산은 
8900만원에 불과, 전체 예산의 10%도 채 되지 않았다. 
 
지역 문화계 관계자들은 “문화회관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문예회관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차별화와 함께 주민참여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마케팅 전문가를 배치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문
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문예회관 간 네트워크 구성으로 인력과 정보 공유 등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진정한 문예회관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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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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